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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종우 해수부 장관,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
중동전쟁 상황 점검

-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지시

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(수)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

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하였다.

 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

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.

 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, 생필품 보급, 

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.

  특히,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

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, 해양수산부-선사-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

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.

  아울러,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

선사에 독려하고,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. 

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

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.

  황 장관은 “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

대응해 달라” 면서 “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

대책도 면밀히 살펴보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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